
지스트에 모인 화학 영재들 
< 202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 수료

-  전국 화학 영재 70명, 2주간 온라인 및 지스트서 화학 이론 및 실험교육 받아
-  최종 선발될 우수 학생들은 국가대표로 내년 7월 국제올림피아드 출전 예정

▲ <202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8월 5일(금) 오후 4시 30분 
지스트 대학C동에서 대한화학회 신석민 회장과 문봉진 올림피아드 위원장, 지스트 화학과 교원, 
참가 학생 70명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국의 화학 영재들이 참가해 지난 2주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와 

온라인에서 진행된 <202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8월 5일(금)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지스트 대학C동에서 열린 수료식은 대한화학회 신석민 회장

과 문봉진 올림피아드 위원장, 지스트 화학과 교원, 참가 학생 70명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계절학교>는 화학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의 화학연

구 리더를 양성하고자 매년 두 차례(여름 및 겨울)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여름학교

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LG화학의 후원으로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 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스트 화학과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고1 학생 51명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참여했으며, 19명의 고2 

학생들은 지스트에서 2주간 숙식하며 지스트 화학과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이론 및 

실험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  선발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2023년 초)될 학생들은 국가대표로서 2023년 7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된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화학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우리

나라는 지난 1992년에 개최된 제24차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의 교장을 맡은 지스트 화학과 서준혁 교수는 “팬데

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여름학교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화학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